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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계 질투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질투측정방법을 비교하여 -

배 재 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우정관계 질투의 측정방법(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질투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며, 질투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970명(남학생 654, 여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질투정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자기보고 측정방법과 또래보고 측정방법은 유

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의 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들보

다 질투수준이 더욱 높았고, 중3이 중1보다, 중1이 고2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았으며, 중1이 중3/고2보

다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내면

화문제(우울․불안), 외현화문제(공격행동)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중1의 경우에만, 또래보고 질투수

준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외현화문제(공격행동)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투

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질투관리를 위한 개입시기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

보고 질투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인 우울․불안과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므로, 부적응 학생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우정관계 질투상황에 대한 대처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주요어 : 우정관계 질투, 심리사회적 부적응

질투는 인지, 정서, 행동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일의 정서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White와 Mullen(1989)은 질투가 유발되는 

사회적 삼자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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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 번째 관계인 질투를 보이는 개인

(the jealous individual)과 소중한 사람(the beloved) 

과의 관계인 일차적 관계, 두 번째 관계인 소중한 

사람과 경쟁자(the rival)와의 관계인 이차적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경쟁자와의 

관계인 적의적 관계를 포함해야만 질투가 생긴다

고 하였다. 그리고 질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

족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항

상 삼자간 관계속에서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세 명

의 사람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 질투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상황은 질투를 보이는 개인

과 소중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여야 

하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애정관계일 필요는 없

지만 애정관계에 놓여있을 때 보다 강한 질투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쟁자에 의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 질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상황은 질투가 

연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상실의 관점에서만 질투가 야

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Volling, McElwain, 

& Miler, 2002).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는 2인의 우

정관계에 새로운 제삼자가 개입하여 삼자관계를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2인 우정관계는 제3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때 질투가 생겨나고,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

쟁의식 등이 결합된 정서적 상태 혹은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배재현, 2006).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질투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정관계상황에 대한 질투연구는 최근

의 일이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아동후기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연구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고(Biggs & Parker, 2001; Parker, 

Walker, Low & Gamm,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 가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 경험한 

질투에 대한 연구(Lucas, 2004)도 이루어졌으며, 6

세 유아를 대상으로 형제관계에서의 질투가 아닌 

또래관계에서의 질투가 사회적 적응과 관계됨을 

밝히는 연구(Parker & Walker, 2003)가 이루어졌

다. 이는 과거의 많은 질투연구들과 대중매체들이 

연인관계에서의 질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것

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연인관계상황에서

의 질투만을 연구하는 편향성은 질투가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친밀한 관계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

고, 질투의 정의를 연인관계 질투와 동의어로 인

식하게 만들며, 질투가 단지 연인관계에서만 존재

하는 듯한 생각을 갖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재현, 2006). 따라서 부족한 연구영역인 우정관

계에서의 질투를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인관계 질투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우정

관계 상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

라서 Parker, Low와 Wargo(1999)는 우정관계 질

투를 측정하고자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 FJQ)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신의 질투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

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서,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

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가설적인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여 이때의 정서적 반응을 상상한 응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

정관계 질투연구(Biggs & Parker, 2001; Parker et 

al.,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는 

이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Quigley와 

Tedeschi(1996)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가 사회적 

요구에 대한 편견에 취약하여, 피험자의 응답이 

실제 질투를 반영한 것인지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정당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배재현과 최보가

(2006)도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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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 유발되는 상황을 우정관계 상실과 같은 극단

적인 스트레스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제 

질투강도보다 낮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

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사용하는 방

법이 또래보고식 측정방법이다. Parker, Walker와 

Gamm(2002)이 사용한 또래보고(Peer-Reported) 

질투평판 척도는 일반적인 질투와 관련된 4문항을 

제시하고, 이 문항과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행

동을 자주 표현하는 또래를 무제한으로 지명하게 

하는 사회측정적 행동평가법이다. 학급의 친한 친

구로부터 받은 평판과 비친구로부터 받은 평판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확인하는 사

회측정적 지위를 측정한다. 사회측정적 지위에서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또

래보고 질투평판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왜냐

하면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또래로부터 

정확한 질투평판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연구가 

Walker와 Parker(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Walker와 Parker(2001)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평

가간에 보통의 상관보다 낮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측정방법간의 직접적인 

비교없이, 자기보고 질투점수가 높다고 해서 또래

보고 질투평판 점수도 높을 것으로 예측해서는 무

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Walker와 Parker 

(2001)는 두 방법의 점수를 가지고 4개 집단을 구

분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첫 번째 집단

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로 

질투가 없는 집단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집단

은 자기보고 점수는 높으나 또래보고 점수는 낮은 

경우로 자기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자기보고 점수는 낮고 또래보고 점수가 높

은 경우로 또래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마지

막 집단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로 일치된 질투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4개 

집단에 따른 자기가치감과 또래거부민감성을 알아

본 결과(Walker & Parker, 2001), 일치된 질투집

단이 다른 세 집단들에 비해 자기가치감이 더 낮

았고, 친구에 의한 거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질투를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과 또

래보고식 중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결과를 해석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과 또래보고식 측정방법

을 함께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두 도구의 관련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측정도구

의 상이함에 기인한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많은 연구들

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변인은 성별이다.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Biggs와 Parker(2001)의 연

구, 5-8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er 등(2002)의 연

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우정관

계 질투를 나타냈고, Parker 등(1999), Roth와 

Parker(2001), Roth(2002)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관계 질투의 경험 및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밝히고 있으며, Walker와 Parker(2001)는 또

래보고 질투평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질

투평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질투를 나타내

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측정도구

를 모두 이용하여 두 도구 모두에서 동시에 성차

가 나타나는지를 밝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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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우정관계 질투상황뿐 아니라 연인관

계 질투상황에서도 연령을 영향변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그 이유는 질투라는 정서가 특정

연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연령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차

를 알아보지 않고서 연령차가 없는 것으로 단정지

을 수는 없다. 만약 연령차가 나타난다면, 높은 강

도의 질투로 인해 질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

입시기를 선정할 때,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할지

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

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표현

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고(이지은, 1997), 사람들이 내적으

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

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되므

로(최정윤, 1994), 질투강도뿐 아니라 질투표현에

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하고 변화가 심한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청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기 동안 자신의 정서

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억압은 더욱 느슨하게 하

는 동시에 융통성있는 통제능력을 발달시켜 정서

를 조절해야하는 과업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징들이 질투표현에

도 영향을 미쳐,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있어서 

질투의 표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

른 질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변화의 시기로서 신체적, 성

적, 인지적 기능에 변화가 있고, 아울러 사회적 욕

구의 증진에 따라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며, 

대인관계가 변화되며, 다양한 적응적 욕구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

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인 위기

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이러한 스트

레스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행동적응에 스트레스가 위험요소임을 지적

하고 있다(Phraes, Compas  & Howell, 1989). 그

리고 구체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와 무단결석, 가출, 

약물사용, 자살시도 및 자살, 절도, 폭행 등의 외현

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Brody, Stoneman, 

Flor, McCrary, Hasting & Conyers, 1994). 

한편 Flett, Blankstein과 Obertinsky(1996)는 동

일한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

서강도에는 차이가 나는데, 정서강도가 클수록 더

욱 더 힘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

상황에서의 질투강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

는 경우에 우울증이나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고(Lavallee, Parker, & Walker, 2002), 관계갈등

과 폭력 등의 원인이 되며(Hansen, 1991) 또래들

로부터 질투심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 부적응과 관계되며(Walker & Parker, 

2001), 대인간․대인내 적응과 관계되므로(Carson 

& Cupach, 2000) 친구에 대한 질투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우정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Parker & Low, 1999)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심

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와 질투

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질투가 가진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을 언급한 이은봉(2000)의 연구를 청소년의 

적응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질투는 부러움, 시기, 

시샘과 같은 은밀하면서도 내적인 감정을 포함할 

뿐 아니라 노골적이고 외향적인 경쟁의 감정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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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또한 시기의 감정과는 다른 경쟁의 

감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의 감정은 떳떳치 못

한 음모와 위계, 술수와 같은 수단들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질

투로 인한 자기비난과 자기경멸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

보다도 더욱 더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

처럼 질투에 포함된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들은 청

소년의 내현적/외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우선 내면화된 문제인 우울성향은 대인관계의 

위축, 권태감, 무력감, 수면 및 식사문제 등이 수반

될 수 있고(정옥분, 1998),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

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Anthony, 1970),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

애나 범죄행위로도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무조건 억압하여 표현하지 

않게 되면 더욱 더 우울해질 수도 있게 된다

(Kopper & Epperson, 1996). 그리고 불안성향은 

누구나 가끔씩 경험하는 정서로써 대부분 그 정도

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정이 명확하고 그 정도가 심

한 경우라면, 심리사회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현화된 문제 중 청소년의 비행은 

가출이나 성행위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서부터 강도나 절도,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

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리고 공

격성이란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 또는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한 행동으

로써, 여기에 신체적, 물리적 상해와 언어적 상해 

등이 포함된다(Berkowitz, 1974). 개인에 따라서 

질투는 살인, 공격, 증오, 자살, 가정폭력 등의 원

인이 될 수 도 있고(Adams, 1990), 이성관계상황

에서의 질투는 데이팅 폭력과도 관련된다(Hansen, 

1991). 또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

현하게 되면 공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

켜 건전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초

래하게 된다고 하였다(Maccoby, 1996). 그런데 

Parker 등(2002)은 질투의 표현이 매우 직접적인 

공격형태일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지만, 관

계적 공격일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여성들의 공격형태로 인식되

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서 더욱 선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행동은 질투수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Salovey & Rodin, 1989), 또래보고식 측정방법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보다 더욱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

다 더 많은 공격행동을 보이는데 반해, 질투상황

에서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우정관계에 있는 친구

들에게 더 많은 공격을 하지만 또래나 주변사람들

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Dellasega & Nixon, 2003). 따라서 남녀를 모

두 포함할 경우에 질투수준과 공격성의 관계는 어

떤 양상이 될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에서 유발되는 갈등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므로(Asher, Parker & Walker, 1996), 우정

관계 질투상황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

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Katz, 

Kramer &  Gottman, 1992).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비행과 공격행동은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잘 표현해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질투와의 관련성을 밝

힘으로써 청소년의 부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강한 질투를 자주 유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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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

에게는 질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우정관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

에는 관련이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성과 학년에 따라 질투수준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라 내현적 

문제(우울․불안)와 외현적 문제(비행, 공격)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라 내현적 

문제(우울․불안)와 외현적 문제(비행, 공격)에 차

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이 654명, 여학생이 

316명이었다. 중학교 1학년은 320명, 중학교 3학년

은 328명, 고등학교 2학년은 322명이었으며, 출생

순위에서 맏이와 둘째는 전체의 85%였다. 연구대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자기보고 우정관계 질투척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짧은 문장으로 된 2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970)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 654(67.4)

여학생 316(32.6)

학  년

중 1학년 320(33.0)

중 3학년 328(33.8)

고등 2학년 322(33.2)

출생순위

외 동 이  92( 9.5)

맏    이 429(44.2)

둘    째 394(40.7)

셋째이상  55( 5.6)

부

최종학력

고졸이하 523(56.4)

대졸 346(35.7)

대학원졸  59( 6.1)

모

최종학력

고졸이하 645(69.2)

대졸 255(26.3)

대학원졸  32( 3.3)

가  족

월소득

100만원이하  80( 8.2)

101-300만원 521(53.7)

301-500만원 228(23.5)

500만원이상 104(10.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

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11개 문항만을 이용

하였다. 원 척도의 27문항중 15문항은 제삼자와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를 포함하는 문항들이고, 12

문항은 제삼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항들로 이루어

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삼자를 포함하는 질

투상황을 연구하였으므로, 15문항을 가지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의 Cronbach ɑ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설문소

요시간을 감안하여 4문항을 제외시킨 11문항을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를 말한다. ‘○○가 보

고 싶어하는 콘서트가 있다면, 나는 ○○에게  전

화해서 같이 보러가자고 한다. 그런데 ○○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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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가는 중이라

고 말한다’, ‘나는 ○○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준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

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로 기뻐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커트식 5

점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ɑ 계수는 .91이었다. 

또래보고식 우정관계 질투척도

Walker와 Parker(2001), Parker, Walker와 

Gamm(2002)이 사용한 또래보고 질투척도

(Peer-Reported Jealousy Questionnaire)를 사용하

였다. 일반적인 질투와 관련된 행동들로써 총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동과 관련성이 

높거나 자주 유사한 행동을 표현하는 또래의 수를 

무제한으로 지명하게 하는 사회측정적 행동평가이

다. 학급의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평판과 비친구

로부터 받은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는 상호성척도를 함께 사용

하였다. 이 때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또래보고 

평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상

호적인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설문지는 또

래보고 질투평판점수의 최종자료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반의 친구들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친

구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자신의 친구를 독차지 

할려고 하는 친구, 자기 친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 만약 당신이 다른 

친구와 친해지려하며 질투심을 느낄 것 같은 친구, 

만약 당신이 다른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있다면, 

질투심을 느낄 것 같은 친구이름을 모두 적으세

요.』또래로부터 질투평판을 받지 않으면 0점을 

주고, 1명으로부터 받으면 1점, 두 명으로부터 받

으면 2점, 세 명으로부터 받으면 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정관계 질투평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부적응척도

조미숙(1999)이 사용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

도(K-YSR: Youth Self Report)를 이용하였다. 4

개의 하위척도인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불안 척도(anxious, 

depressed)는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등 정서적으

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

를 평가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행

행동 척도(delinquent behavior)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가출한다’ 등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행동척도(aggressive 

behavior)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허풍치고 자랑

을 많이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

고 못살게 군다’ 등 공격성, 싸움, 비행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식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불안의 Cronbach ɑ 계수는 .89이

었고, 비행행동의 Cronbach ɑ 계수는 .83, 공격행

동의 Cronbach ɑ 계수는 .88이었다.

절  차

본 조사에 앞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질

문지 문항의 이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대상선

정,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알아

보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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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 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배부 

및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를 제외한 총 970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결    과

 질투측정방법간의 상관

질투측정방법(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고측정방법과 또래보고 측정방

법은 0.13의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하지만 

±0.2미만의 상관일 경우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여, 본 연구의 상관은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

성과 학년별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Scheffe사후

검증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질투수

준 모두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왔다.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게 나왔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과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표 2. 질투측정방법간의 상관(N=970)

1. 자기보고 2. 또래보고

1. 자기보고 1.00

2. 또래보고    .13****** 1.00

평    균 2.46 1.17

표준편차 0.95 2.10

 **p<.01

중1학년이 고2학년보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았

고, 중1학년이 중3학년/고2학년보다 또래보고 질

투수준이 높았다.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 

응(우울․불안, 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의 자기보고 질투수준의 집단은 중위수(2.27)를 중 

심으로 해서 두 집단(낮은질투집단, 높은질투집단)

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면화문제(우울불

안)와 외현화문제(비행행동)에서 집단에  따른 차 

표 3. 성과 학년별 질투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학년 N M SD

자기

보고

남

중1 253 2.31 .81

중3 225 2.19 .77

고2 176 1.94 .71

합 654 2.17 .79

여

중1 67 3.12 .84

중3 103 3.28 .97

고2 146 2.91 .98

합 316 3.07 .96

전체

중1 320 2.48 .88

중3 328 2.53 .98

고2 322 2.38 .97

합 970 2.46 .95

또래

보고

남

중1 253 1.50 2.33

중3 225 0.72 1.51

고2 176 0.60 1.90

합 654 0.99 2.00

여

중1 67 2.21 2.57

중3 103 1.50 1.92

고2 146 1.27 2.25

합 316 1.55 2.24

전체

중1 320 1.65 2.40

중3 328 0.97 1.69

고2 322 0.90 2.09

합 970 1.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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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의 차이

구   분 SS df MS F Scheffe

질투

수준

자기

보고

성별  180.592 1 180.592 259.640***
******

학년   17.441 2   8.720  12.537********* 고2<중1<중3

성별*학년    2.331 2   1.166   1.676

또래

보고

성별  103.229 1 103.229  24.532***
******

학년  113.819 2  56.909  13.525********* 고2/중3<중1

성별*학년     .406 2    .203   .048

 *p<.05, **p<.01, ***p<.001

표 5.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N)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M F M F M F

성

별

남
자기

보고

낮은집단(419) 1.87
12.32*********

1.80
1.30

2.09
8.69******

높은집단(235) 2.08 1.86 2.24

여
자기

보고

낮은집단( 78) 2.07
4.32***

1.74
2.42

2.17
11.66******

높은집단(238) 2.31 1.88 2.47

학

년

중1
자기

보고

낮은집단(156) 1.76
15.97*********

1.64
2.88

2.03
9.80******

높은집단(164) 2.11 1.73 2.26

중3
자기

보고

낮은집단(158) 1.98
 5.48***

1.80
.37

2.14
7.86******

높은집단(170) 2.22 1.82 2.36

고2
자기

보고

낮은집단(183) 1.96
11.08******

1.92
2.58

2.14
16.78*********

높은집단(139) 2.28 2.08 2.48

  *p<.05, **p<.01, ***p<.001

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불안,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연구결

과를 참고하여 성과 학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분

석하였다.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

응(우울․불안, 비행, 공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의 또래보고 질투수준 집단구분은 중위수(0)를 중

심으로 해서 두 집단(질투없는집단, 질투있는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혀 또래로부터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질투가 없는 집단이 되고, 1명

이상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경우는 질투가 있는 집

단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1학년의 경우에만 공격행동

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또래보고 질투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연구결

과를 참고하여 성과 학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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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N)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격행동

M F M F M F

성

별

남
또래

보고

질투없는집단(425) 1.95
 .007

1.85
2.64

2.13
1.31

질투있는집단(229) 1.95 1.77 2.18

여
또래

보고

질투없는집단(167) 2.27
 .03

1.86
.003

2.40
.014

질투있는집단(149) 2.23 1.83 2.40

학

년

중1
또래

보고

질투없는집단(150) 1.91
 .17

1.68
.00

2.07
4.69***

질투있는집단(170) 1.96 1.69 2.22

중3
또래

보고

질투없는집단(206) 2.08
.29

1.84
1.42

2.22
.55

질투있는집단(122) 2.14 1.76 2.30

고2
또래

보고

질투없는집단(236) 2.08
.15

1.97
.57

2.27
.04

질투있는집단( 86) 2.14 2.05 2.32

  *p<.05, **p<.01,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은 논의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질투측정방법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방법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상관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두 측정방법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힌 Walker와 

Parker(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Walker와 Parker(2001)는 두 방법간의 가설적인 

관련성을 낮은 상관정도로 예측한 것도 본 연구결

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측

정방법이 질투심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측정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질투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또래들로부터의 폭넓은 사회적, 행동적인 측면으

로서의 객관적인 평가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높은 질투

심을 느낀다고 밝힌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또래

들로부터도 질투심 평판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질

투심을 자주 표현하는 것으로 또래지명된 청소년

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

지 않는다면, 자기보고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로 흔히 인식하

는 질투와 관련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적으로 고백하기를 꺼려하여 낮은 점수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

적인 질투성향을 밝히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측정방

법만을 과잉신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우

정관계 질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밝히

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후 많은 질투

연구가 이루어져 질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어떠한 측정방법이, 어떤 

상황에서 더욱 적절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른 질투수준(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보고와 또래

보고 질투수준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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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투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즉 자기보고 질

투수준에서는 중3학년이 중1학년보다 높았고, 중1

학년은 고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1학년이 중3학년과 

고2학년보다 더욱 높았다. 하지만 성과 학년의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자기보고 질투

수준을 나타낸다는 Biggs와 Parker(2001), Roth 

(2002), Parker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또래보고 질투

평판을 나타낸다는 Walker와 Parker(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

서 여학생이 더 높은 질투수준을 나타낸다는 배재

현(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

성이 남성들에 비하여 정서의 체험강도가 높다는 

Kring과 Gordon(1998)의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

다 더 강한 정서강도를 보인다는 Fujita, Diener와 

Sandvik(1991)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이러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만을 단일변수로 하여 

그 차이를 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학년에 따라

서 성차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성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성차의 이유는 정서조절 및 

표현의 차이,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

다. 즉 정서표현과 통제에 있어 여학생들은 남학

생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들을 표현했을 경우 타인

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주어 고통의 표현이 지지

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한(Zenman 

& Garber, 1996) 반면, 남학생들은 동일한 상황에

서 질투를 표현할 경우 계집애처럼 보인다는 놀림

을 당하고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외현적인 

질투표현을 꺼리기 때문으로(Fagot, 1977) 생각된

다. 또한 동성의 우정관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

들보다 친구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실망

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Clark & Ayers, 

1993)에서처럼, 질투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보다 기존의 우정관계에서 받아왔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을 제삼자와 공유하게 될 뿐 아니

라 우정관계 유지에 대한 갈망도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보다 관

계지향적인 동기를 가짐으로써 분노조절한다는 연

구결과(Timmers, Fischer, & Manstead, 1998)에

서 볼 때, 정서사회화에 있어서 성차가 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타인

의 정서적 욕구에 더 많은 주의를 하도록 사회화

되어, 또래들에 의한 질투평판에서도 질투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되기 때

문에 또래질투평판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우정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계

상황에서든 갈등은 야기될 수 밖에 없고, 갈등의 

극복과정을 통해 그 관계는 보다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질투수준을 가진 여학생들

은 남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 및 조절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3학년이 중

1학년보다, 중1학년이 고2학년보다 더 높았고, 또

래보고 질투수준에서는 중1학년이 중3학년과 고2

학년보다 높은 질투평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낮은 강도

의 질투를 느끼는 것은 연령증가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우정관계의 어려움

도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지만(Parker & Low, 

1999),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

기 때문으로(최정윤, 1994; Gnepp & Hess, 1986) 

생각된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질투심이 증가하는 

시기를 9-10세에서 14-15세로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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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man(1980)의 연구에서 볼 때, 이 기간을 넘어

서면서 질투심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

라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발달상 질투

심이 감소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연령차의 원인을 Selman(1980)은 조망수용능

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

의 친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보다 객관적이며 사

실적인 측면에서 우정관계를 진행시키며, 질투가 

유발되지만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타

인에 대한 적대적인 해석을 쉽게 내리지 않기 때

문에, 또래보고 질투수준에서 중3학년이 중1학년

보다 더 낮은 질투수준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자기보고 질투수준에서 중3학년이 중1학년

보다 더 높은 질투수준을 보인 것은 청소년 초기

인 중1학년에 비해 청소년 중기(중학교후반부터 

고등학교)인 중3학년이 되면서 정서적 특징이 더

욱 강렬해지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게 되므

로, 또래보고에 비해서 자기보고는 의식적인 억압

을 덜 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질투심에 대한 

취약성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강한 질

투심 및 부적절한 질투표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개입시기는 고등학교 이전의 시기가 적절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만

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략 초경이 시작되

는 전후부터 성인기에 접어드는 20세 전후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청소년기를 다루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

적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성별과 학년에서 동일

하게 자기보고 질투수준이 높을수록 내현적인 문

제(우울, 불안)뿐 아니라 외현적인 문제(공격행동)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투가 우울증상

과 같은 내현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Parker

와 Walker(2003)의 결과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정서는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등의 정서반응이 수반되고, 그 강도가 심할수록 

타인 공격적이라고 밝힌 문용린(1994)의 연구결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억압된 증오심, 분노와 

같은 감정상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격행동을 

통하여 분출시키게 된다고 한 윤진(1987)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함으로서, 

내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심리내적으로 우울 및 불

안, 강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적

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에 회피하거나 고립된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

에 우울 및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하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감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연

구(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에서 볼 때,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보고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

회적 부적응을 살펴본 결과, 중1학년의 경우만 외

현적인 문제(공격행동)에서 질투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년

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경향이 증

가되지만, 앞서 언급한 또래보고 질투수준의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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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 중1학년이 가장 높은 또래보고 질투수준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

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강도에 차이

가 있지만, 정서강도가 클수록 더욱 더 힘들어하

여 문제중심적 대처인 적응적 대처로 나아가기보

다 부적응적 대처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으로

(Flett, Blankstein & Obertinsky, 1996) 생각된다. 

그리고 질투상황의 책임을 친한 친구에게 둘 경우

에 관계적 공격, 수동적 공격, 우정관계 종결과 같

은 부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

(Roth, 2002)를 적용해보면, 본 연구의 모든 대상

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

해하며 수용하는 발달과업을 가진 청소년기에 해

당되지만, 이 중에서 중1학년은 청소년 초기에 해

당되므로 아직까지 이러한 정서이해 및 표현뿐 아

니라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직접

적인 공격행동을 더욱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

적 부적응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래보고 측정방법이 질투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보고 측정방법은 성

별과 학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한 가지인 두 

가지 측정도구가 모두 질투연구에 적절한 것이 아

니라,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같은 변인들에 대한 

질투연구는 자기보고 측정방법이 더욱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추측은 또래보

고 질투평판의 집단을 구분할 때, 또래로부터 전

혀 지명을 받지 않은 집단과 지명을 받은 집단간 

빈도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또래지명을 받은 청

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점

을 제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우정관계 질투상황은 친한 동

성친구와의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점차 이성교제의 빈도가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동

성친구뿐 아니라 이성친구관계 상황에서도 질투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중 20%

정도만이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 동성친구

일 때와 이성친구일 때를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동성친구상황과 

이성친구상황에서의 질투수준과 질투표현에 차이

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상황에서 제3자가 자신의 

친구관계에 위협이 됨을 인식하게 되면 질투가 유

발된다. 하지만 제3자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면 질투가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친구에 대한 우정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동일한 질투상황이라 할지라도 질

투를 느끼는 강도뿐 아니라 질투로 인한 문제행동

들도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정관계의 질적

인 측면과 질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응

답은 교사 감독하에 이루어진 자기보고형이기 때

문에 실제의 문제행동보다 더욱 낮은 응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친한 친구를 확인하기 위

해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적인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교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기명 보고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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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투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주 질투를 경험하고, 심

지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투를 서슴없이 나타낸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

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공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을 지속시켜 건전한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어

려움을 초래하게 된다(Fabes & Eisenberg, 1992; 

Maccoby, 1996).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

고 질투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우울불안, 공격행

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를 반대로 해석하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

이 많은 학생들이 질투에 있어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무리가 있어 추후에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

는 학생들이 질투에 있어서 보다 취약한지를 확인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투의 감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

질 수 있는 자연적 감정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투라는 말 자체가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없는 용어로 인식한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질투의 본성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승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의 질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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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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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correlations among self-reported jealousy and 

peer-reported jealousy (2) the sex and grade differences in friendship jealousy(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3)  the jealousy level(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in psycho-social 

maladjustment. To test this purpose, 970 students( 7th, 9th, 11th grades: male 654, female 316)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bout brief scenario(about friendship jealousy). Correlation analysis, 

Two-Way ANOVA and MANOVA were used to test the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reported jealousy level and peer-reported 

jealousy level. Secondly, self-reported and peer-reported jealousy level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x and grade. Thirdly, self-reported jealousy level was different according to internalizing 

problem(anxious/depressed), externalizing problem(aggressive behavior). Finally, Peer-reported jealousy 

level was different according to externalizing problem(aggressive behavior) in 7th. More discussion about 

thes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 Words : friendship jealousy, psycho-social  maladjustment

  


